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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8일 본사 출근선전전은 본사지방본부 상집간부와 지부장 14명과 중앙상집이 함께 진행했다. 8일 출근홍보물은 “매출부진과 경영평가의 문제를 종사원에 떠넘기는 행위”에 대해 질타하고 “인적마케팅의 한계가 드러났다”는 것을 지적했다. 또한 “통신위원회의 20일 영업정지조치 등에서 예견할 수 있듯이 종사원을 통한 상품판매는 KT를 죽이는 행위”라고 역설했다.

또한 정부의 통신정책도 규제중심이 아닌 통방융합 사업 등 신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.

조합간부들은 본사임원이 출근할 때마다 “상품강매 금지”를 외치며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각성을 촉구했다. 한편, 7일 밤 중앙상집 미팅에서 지재식위원장은 “중앙상집 철야농성은 문제가 해결되는 마지막까지 계속해야 한다”며 “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장기전에 대비한 투쟁을 준비하라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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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라!


상품판매 전담팀을 즉각 해체하라!











6월 8일 출근선전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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